
1월 둘째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

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을 돌

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

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

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이들

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

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

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새해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주님께 영

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